
이사람

The Construction Business Journal 2008. 12·27

광장으로새롭게변신시키는일을맡고있

는 하진철소장은요즘몸이두 개라도부

족할지경이다. 우선, 촛불집회등으로중

단된공정을만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는인력과장비를대거늘려투입하고

있지만앞으로철야작업도불사할계획이

다. 공기를단축하고자하는열망은동절기

공사에서도잘 드러난다. “동절기 공사의

관건은보온·양생인데이 문제를해결하

기 위해전기장판을여러장 연결해보온

하는방법을강구하였습니다. 판석돌포장

시이방법을적용할계획입니다.”

한편, 현장이서울 시내 한복판에있다

보니거의2 4시간대기상태이다. 현장주

위로많은사람들과차가오가는데다워낙

보는눈이많아예기치못한민원들이들어

오기때문이다. 혹주말에시위소식이라도

들리면주말내내가슴졸이기일쑤이다.

그러나, 청계천복원 사업때 제1공구를

맡아2년5개월동안이보다더한어려움을

극복했던 하진철 소장은 자신감을 내보였

다. “공기준수는물론안전과품질, 그리고

미관등에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특히,

미관과관련해서는회사에서4억원을더들

여세종로지하보도설계를다시할정도로

공력을들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내년6

월 이곳세종로탐방로에서바라보는광화

문, 경복궁, 북악산과파란하늘을연결하는

자연경관조망은세계어느광장에서도볼

수 없는, 광화문광장만이가지는최고의자

랑거리가될것입니다.”

“세종로를사람중심의국가상징가로로만들겠습니다”

하 진 철 대림산업부장

광화문광장조성사업현장소장

국인에게광화문네거리일대는역

사, 정치, 문화의요람이자상징이

다. 조선왕조가이곳에서시작된이후서

울의역사가광화문일대를중심으로담겨

있고, 주요한정치적사건또한이곳을중

심으로이루어졌다. 광장앞에 우뚝 버티

고 선 이순신장군의동상은한국의상징

물이 되었다. 아직도많은 사람들이즐겨

부르는‘광화문연가’는이곳에대한한국

인들의정서를잘대변해주고있다.

하지만광화문일대, 특히세종로에대

한 국민들의아쉬움이컸던 것 또한사실

이다. 600년전고도(古都) 한양의중심거

리이자상징거리인육조거리로서, 대표적

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이밀집한지역

이나, 자동차통행 위주의아스팔트공간

으로 건설되어있어 국가의상징 가로로서

또는 중심광장으로서의역할에미치지못

했기때문이다.

이에서울시는현재세종로를차량중심

에서인간중심의공간으로, 광화문제모습

찾기 사업과연계한과거 육조거리의회복

을통한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청계천

과 경복궁을연결하는보행네트워크중심

공간으로, 그리고경복궁, 북악산등아름다

운 자연경관 조망 공간으로재탄생시키기

위한사업을벌이고있다. 바로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다. 광화문에서세종로사거리

및청계광장7 4 0 m에이르기까지광장을만

들고있는것이다.

이 사업은현재대림산업이맡아수행하

고 있다. 지난5월 착공에들어간이 공사

는 내년6월완공예정으로현재28% 정도

진척되었다. 대림산업은8차로가운데3개

차선을막아펜스를설치한후광장조성공

사를하고있다. 하지만예쁘게디자인된펜

스너머로현장 직원들의애환과각오도들

린다. 

“공사기간1 8개월가운데교통규제심의

를 통과하는데 4개월이걸렸고, 광화문일

대를뜨겁게달구었던7 0일간의촛불집회,

그리고문화재출토에따른작업중단등으

로8개월정도를허송세월로보냈습니다. 하

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국가의 상징적인

가로광장을조성하는사업이니만큼시간과

의싸움을벌여완공시한인내년6월까지는

차질없이공사를마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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